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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는 커서
몇 개가 되고 싶어?

AI가 다 해주는 세상에서, 사람은 무엇을 할까?

최태원 회장의 「AI 시대」 이야기를 아이와 함께 보는 그림책

키즈러닝 엄마 영차! · 4회차 · 2026. 09. 09



“이거 좀 해줘” 하면 해주는 친구

옛날 컴퓨터는 물어보면 대답만 해줬어요.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. “빨래 좀 널어줘” 하면 정말로 널어주는 친구가 생기고 있거든요. 그럼 우리한테는 시

간이 남아요. 그 남은 시간에 너는 뭘 하고 싶어?

🗣  “네가 로봇한테 하나 시킬 수 있다면 뭘 시킬래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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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가 비슷해졌어

예전에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아주 컸어요. 그런데 모두가 똑똑한 도구를 하나씩 갖게 되면, 그 차이가 아주 작아진대요. 그러니까 지

금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. 진짜예요.

🗣  “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을까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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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가 아닌데, 강아지를 고쳤어

어떤 형이 있었어요. 키우던 강아지 로지가 많이 아팠는데, 병원에서는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했대요. 형은 의사가 아니었어요. 대신 자기가 할 줄 아는

걸 했어요. 컴퓨터로 로지의 몸을 열심히 살펴본 거예요. 그렇게 로지만을 위한 약을 만들었고, 로지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.

🗣  “네가 정말 고쳐주고 싶은 게 있어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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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자를 여러 개 써도 돼

어른들은 “커서 뭐가 될래?” 하고 하나만 물어봤어요. 그런데 이제는 하나만 고르지 않아도 된대요. 요리도 하고, 그림도 그리고, 로켓도 만들고 — 모

자를 여러 개 써도 되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.

🗣  “너는 커서 몇 개가 되고 싶어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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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

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, 오늘 맞았던 게 내일은 틀릴 수도 있대요. 그래서 어른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건 “틀리지 않는 것”이 아니라 “틀린 다음

에 다시 해보는 것”이었어요. 달리기랑 똑같아요. 넘어지면 툭툭 털고 다시 뛰면 되니까요.

🗣  “넘어졌는데 다시 해본 적 있어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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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아주는 건 사람만 할 수 있어

똑똑한 기계는 숙제도 풀고 그림도 그려요. 우리보다 빠를 때도 많고요. 그런데 친구가 슬퍼 보일 때 먼저 다가가서 안아주는 것, 그건 아직 사람만 할 수

있대요. 어쩌면 앞으로도요.

🗣  “로봇이 못 하는 건 뭘까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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몸으로 하는 것은 계속 남아

달리는 것, 그리는 것, 노래하는 것. 기계도 흉내는 낼 수 있대요.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가 즐거워할까? 사람이 몸으로 해내는 건 계속 남을 거래요. 그

래서 오늘도 우리는, 같이 달립니다. 영차!

🗣  “몸으로 하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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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께 · 이 그림책을 보고 나서

이 그림책에는 정답이 없습니다. 강연의 결론도 “10년 뒤에 뭐가 남을지는 저도 모릅니다”였어요.

그러니 아이에게 무엇이 되라고 알려주지 마시고, 아이가 말할 때 그냥 들어 주세요.

키즈러닝 엄마 영차!

변화하는 AI 세상에 불안해하지 않게, 엄마들과 함께 대화하는 AI 찻자리

매월 셋째 주 수요일 · 문의 @kids_running_kr

본 자료는 참석자 가정의 학습용입니다. 외부 공유·재배포를 삼가 주세요.

“몇 개가 되고 싶어?”로 물어봐 주세요. 하나로 좁히지 않아도 됩니다. 열 개여도 좋아요.🍵

지금 조금 못해도 괜찮다고 말해 주세요. 모두가 AI를 쓰게 되면 능력 차이는 작아진다고 합니다.🍵

실패해도 되는 시간을 하루에 조금 만들어 주세요.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, 마음껏 틀려도 되는 시간이요.🍵

친구를 만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. 공감하는 힘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자랍니다.🍵

몸으로 하는 걸 하나 지켜 주세요. 달리기든 악기든 그림이든요. 그게 네 번째 근육입니다.🍵


